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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월에 오징어, 고등어 잡으면 안돼요
 - 4.1.(금)부터 오징어 금어기, 4.15(금)부터 고등어 금어기 시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4월부터 시작

된다고 밝혔다.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 고등어(Scomber japonicus)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

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살오징어, 고등어,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4월에는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우선, 살오징어는 4월 1일(금)부터 5월 31일(화)까지 두달 간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가을과 겨울에 알을 낳고 봄에 주로 성장하는 살오징어의 특성을

고려해 봄철인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한 것이다. 다만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 어업은

특별히 5월 1일(일)부터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어는 4월 15일(금)부터 5월 15일(일)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다. 고등어의

주 산란기가 4월에서 6월까지이다 보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를 금어기로

정하였고, 수온과 조업방식을 고려해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4월 1일(금)부터 4월 30일(토)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설정하였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던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그

크기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어린 고등

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이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4월 중에 고등어나 살오징어를 잡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물고기를 잡는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

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

들이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ᆞ금지체장


